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항) 

 
 
 
 

2020 년 7 월 21 일 10 시 15 분에 

네그라르 공동체에서  

향년 96 세, 69 년 수도생활을 하신 우리 자매 

마리아 쥬세피나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쥬세피나 수녀님이 사셨던 

모성, 자매됨, 자녀됨을 묘사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두신 수녀님은 평온함과 평화 

안에서 그분이 언제나 사랑하시고 기쁘게 따르셨던 신랑의 도착을 맞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는 1924 년 3 월 8 일에 시칠리아에서 태어났고 다음날 태어난 고장의 산타 

마리아 아순타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젠짜노에서 1941 년 9 월 24 일에 수도회에 

입회한 분으로 “첫시기” 자매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련기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탈리아의 여러 곳으로 이송되어 서원 

전후로 주로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합니다. 1942 년에 산 마르자노에서, 1943 년 

라베나 폰테 트레사에서, 1944 년에 푸오스 달파고에서, 1945 년 발디카스텔로에서, 

1946 년부터 카포리베리에서, 1948 년에 젠짜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녀님은 

빈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포리베리에서 보낸 경험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대와 창의력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게했습니다. 



마리아는 1949 년 8 월 14 일에 아쿠에의 산 피에트로에서 수련기에 들어갔고 같은 

장소에서 1950 년 8 월 15 일에 첫서원을 했습니다. 1955 년 8 월 6 일 알바노 라찌알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1950 년부터 1965 년까지 카포리베리에서 사목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966년에 리냐노 사비아도로로 이동하셨고 1971년 롱가에 계셨습니다. 

1978 년 수도회 자체에서 기획한 사목신학 코스에 참여하기 위해 알바노 라찌알레 

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980 년 카포리베리로 직무수행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1991 년 토르 산 로렌조로 이동하여 양성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한국의 두번째 

수련자 그룹을 맞아들였습니다. 토르 산 로렌조에 체류한 몇 년 동안, 국제차원에서 

다양한 수도회의 창안들과 양성과정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부르기를 좋아했던 

“프리모 마에스트로”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증언했습니다.  

그라찌에타 수녀님은 우리가 흔히 수녀님을 두고 이야기했듯이, 갑작스레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결코 묵주를 소홀히 하지 않는 기도하는 

자매였습니다. 자매들은 수녀님을 강하고 분명한 성격을 가진 관대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일에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르산 로렌조와 네그라르에서 그분 

삶의 본질과 정원관리에서 표현된 사랑은 “어머니인 땅”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수녀님은 “나는 자연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2003 년 생일 점심에 “저는 주님이 항상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있는 

꽃과 같아요.”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1998 년에 네그라르 공동체로 이동하여 자매들의 필요에 응하고 정원관리에 

시간을 헌신하셨습니다. 수녀님은 수도생활을 주의깊게 따르고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펨바의 선교사 수녀님들께 보낸 편지에 이를 확증하는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에 강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 사랑하는 수녀님들, 

모든 것을 선한목자예수께 맡겨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 강복하시어 

여러분들이 이 백성의 어머니요 자매가 되게 하시고 언젠가 아프리카 성소자들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매가 충실함과 단순함으로 증거했음에 대하여 성부께 감사드리며 

그분 자비에 수녀님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쥬세피나 수녀님의 전구를 통하여 교회와, 

특히 우리 수도가족에 선하고 거룩한 성소자를 보내주시도록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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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7 월 21 일 로마 

성 브린디시의 로렌조, 교회의 사제와 박사 기념일에 
   

 


